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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심오한 생각을 표현한다. 감상자는 예술가의 작
품을 경험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고 감정을 경험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통찰을 얻고, 다양
한 관점과 세계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(Sherman&Morrissey, 
2017).

그러나 예술가의 작품들은 대다수의 경우 창작자를 중심으로 정의된다. ‘명작’, ‘걸작’, 
‘기념비적 작품’, ‘masterpiece’ 등이 그 예이며, 위 정의들에서 감상자는 위대한 작품을 
관람할 뿐인 수동적 존재로 간주된다. 이에 연구자는 감상자 스스로 생각하는 인생작의 
종류,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술 감상자 중심 경험분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한다.

‘당신의 인생작은 무엇입니까?’ 본 연구에서는 위 질문에 대한 대학생 176명의 주
관식 응답을 기반으로 ‘인생작’이라는 개념의 실체를 파헤쳐 보고자 한다. ‘누구나 시 
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(김선경, 2021)’는 김선경 시인의 표현처럼, 이 대학생들이 

인생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형태를 정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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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인생작’이라는 개념은 감상자의 입장에서 예술 작품에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
있음을 의미하며, 학술적인 명시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
양한 분야의 유사/관련 개념을 통해 그 의미를 부연하고자 한다.

인지심리학에는 ‘개인의 정체성, 가치관, 또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강화하는 데 
중요한 사건이나 경험(Singer, 2013)’인 ‘자아정의적 순간(self-defining moment)’ 개념이 
존재한다. 이는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며, 개인의 핵심 가치나 자기개념 등과 연결
되어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 형태로 구성된다. 개인적 전환점이 되거나 큰 감정 반응을 
일으킨 ‘인생작’들은 이 관점에서 볼 때 자아정의적 순간에 정의된다고 볼 수 있다.

미적 인지주의에서는 예술 경험과의 심리적 상호작용이 삶의 의미와 정적 상관관계를 
가진다고 본다. 개인이 인생작을 선정할 때 이 관점에서는 정서가 중요한 한 부분으로, 
특정 예술에 대한 흥미, 혹은 경외감(Wilt et al., 2024) 요소를 그 구체적 예시로 든다. 그
러나 이 두 정서만이 실제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. 

이에 대한 실제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서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 먼저 논해야 한
다. 본 연구에서는 Russell의 정서 지도(Affect Grid) 이론(Russell, 1980)을 그 근간으로 제
시한다. 이 이론에서는 사전에 등재된 모든 감정 단어를 유인가(Valence)/각성(Arousal) 
두 가지 차원으로 정의된 평면 공간에 배치하였다. 각 단어 간의 의미 차이를 두 점 사이
의 거리를 통해 파악하며, 최근에는 한국어로도 개발된 어휘집(Lee et al., 2022)들을 볼 
수 있다. 

이제 대학생들의 예술 경험 데이터를 통해, 인생작과 관련된 개념들의 설명이 옳은지를 
점검해 볼 것이다. 해당 개념들이 실제 응답에서 키워드로 등장하는지, 정말 흥미나 경
외라는 특정 정서로 인생작을 설명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한다.

먼저 대학생들이 인생작에 대해 발화할 때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의 존재 여부를 
확인하기 위해 텍스트 분석-단순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. 빈도분석을 원본 데이터 그대
로 사용할 경우 어절 단위로 데이터가 분석되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 단어 그대로를 파
악할 수 없으므로, 품사 단위로 데이터를 분해하였다. 그리고 의미 분석에서 중심적인 
역할을 수행하는 4개 품사(동사, 형용사, 일반명사, 관형사)(Park, 2020)에서 불용어를 제
거한 단어군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. 다음 그림들은 분석 결과를 워드클라우드로 
시각화한 것이다.

일반명사 분석에서는 ‘생각’, ‘사람’, ‘기억’, ‘당시’ 등의 단어로 작품이 자아의 일부라
는 인식과 함께 ‘영화’, ‘그림’, ‘노래’ 등 각종 작품의 장르가 눈에 띈다. 형용사와 관형
사에서는 ‘슬프다’, ‘아름답다’, ‘정서적’ 등 개인의 정서적 지각과 관련한 단어들이 반
복적으로 사용되는 인생작 관련 키워드로 나타났다. 

결과적으로 ‘자아’, ‘장르’, ‘정서’를 인생작과 관련하여 분석할 키워드로 제시할 수 있
었다. 다만 이 중 ‘자아’의 경우 각 응답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연구해야 하는 
주제라고 판단, 본 연구의 방향성과는 맞지 않다고 사료되어 ‘선정 계기’의 일률적 추
출로 대체하여 알아보도록 한다. 그 외 ‘장르’는 응답을 범주화하여, ‘정서’는 응답에 
특정한 정서가를 부여하여 더 알아볼 것이다. 

연구 1에서 제시된 키워드 중, 본 연구에서는 연속선상 위에 경험을 수치화할 수 있게
하는 ‘정서’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탐색을 이어나갔다.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하였
던 ‘흥미’나 ‘경외’가 실제로 인생작을 충분히 설명하는 주요 정서로 해석되는지 확인하
기 위해서이다. 추가로 응답들의 주요 정서를 파악한 뒤에는, 그 전체적인 추이가 개별 
장르에도 유사하게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‘장르’ 키워드의 의의를 검증하고
자 했다.

각 응답 데이터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도구로는 LLM(Large Language Models, 대규모 
언어 모델)과 한국어 정서 어휘집(Lee et al., 2022)을 선택하였다. 이 어휘집은 정서 차원
을 Russell의 모형에 따라 유인가/각성 두 축으로 정의하며, 정서 단어를 포함한 한국어 
단어 1339개를 (-1, -1), (1, 1) 사이의 점수로 평정한 것이다. 본 연구에서는 LLM을 활용해 
이 어휘집을 기준으로 각 응답에 정서가를 매기도록 자동화하였고, 전체 분포를 확인한 
뒤 ’매체별 주요 정서와 그 방향성/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. 

먼저 전체 응답자의 산점도를 확인해 보면, 놀라울 정도로 중복된 수준의 정서 지점을 
확인할 수 있다. 176개 응답 중 93개(52.8%)의 응답을 차지한 ‘감동’, 24개(13.6%)를 차지
한 ‘위로’, 12개(6.8%)를 차지한 ‘평온’ 등 대체로 몇 개의 정서가 대다수의 인생 작품을 
설명함을 알 수 있다.

장르 구분과 함께 응답의 정서를 분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.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
한 장르인 회화(53개)의 경우를 보면 감동(50.9%), 평온(15.1%), 위로(7.5%) 순으로 정서 
양상이 나타났으며, 구체적인 순서만 다를 뿐 전체적인 추이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
었다.

추가로 산점도에서 정서의 방향성과 강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. 세로축인 각성도의 
입장에서 -0.2~0.4점 사이에 152개(86.4%)의 응답이 위치한 점, 가로축인 유인가의 관점
에서 0.6점을 초과하는 응답이 126개(71.6%)이 특징적이다. 이는 대학생들이 인생작을 
선정하는 순간에 대부분 큰 각성/이완상태에 있지 않으며, 정적 유인가(pleasant) 차원
에 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

연구 2: 인생작 정서-장르 형태

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‘인생작’ 개념에 대한 중요 키워드(자아, 장
르, 정서)를 제시하고, 단순한 선호 작품을 넘어 자아정의적 기억과 정서 반응 등이 
교차하는 복합적 심리 서사로 정의할 수 있음을 보이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.

키워드분석과 더불어, LLM-정서 어휘집 결합을 통한 계량적 분석으로 데이터의 감
정 강도와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.

주요 인생작 선정 정서의 중복 이유를 충분히 해석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
지만, 일률적으로 추출한 인생작 ‘선정 이유’를 추후 연구에서 질적으로 분석한다면 
그 이유를 밝혀낼 수 있을 듯하다. 또한 분석 시간 등에 대한 우려로 분석하지 못한 
데이터가 충분히 남아 있는 만큼, 이후 발전시켜 경험 데이터베이스로의 의미를 가질 
수 있다고 본다.

마지막으로 충분히 데이터의 양이 늘어남을 가정한다면, 예술의 각 장르에서 감상자들
을 기준으로 한 작품의 흥행 요소를 예술 창작자/기획자에게 전할 수 있는 가교로서의 
자료 활용을 기대해볼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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